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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고(故) 이태석 신부의 선종 10주기이다.

뜬남수단의 슈바이처뜯로 불렸던 이태석 신부는 1962

년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에서 태어났다. 1987년 인

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 광주가톨릭대학

교 신학과에 편입해 사제 양성 교육을 받았으며

2001년 6월 사제 서품을 받았다.

2001년 12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 선교 사제로

부임한 이후 선교와 의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

다. 톤즈의 아이들과 원주민들을 위한 학교도 세웠

다. 2008년 11월 한국을 찾은 이 신부는 검진 결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자신이 의사이지만, 몸

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봉사로 병을 얻은 것이다.

이후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

2010년 1월 14일 48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뜬이태석봉사상뜯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다 선종한 부산 출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2011년 제정됐다.

제9회 이태석봉사상을 수상한 박세업(58) 글로벌케

어 북아프리카 본부장은 이태석 신부가 걸어간 길을

따라 아프리카에서 부산의 나눔과 봉사를 직접 전하

는 부산사람이다. 뜬불혹뜯, 마흔의 나이에 해외 의료

봉사에 뛰어든 이후 쉼 없이 달려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해는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이다. 이태

석봉사상 수상 소감은.

－이태석봉사상이 갖는 상의 무게와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

는지 모르겠다. 20∼30년씩 타지에서 고생하

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부끄럽고, 부담되지

만 뜬더 열심히 하라뜯는 격려의 뜻으로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의료인으로 그분이 생명을 쏟았

던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

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인

다. 이태석 신부님이 걸어간 길처럼 더 낮은

곳에서 모든 열정을 다해 아프리카의 눈물과

아픔을 계속해서 보듬겠다.

△의료봉사에 헌신하게 된 계기는.

－부산대 의대(외과 전공)를 졸업하고 2001

년까지 경남 창원(마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

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의 환자가 찾을 정도

로 이른바 뜬잘나가고 돈 잘 버는 의사뜯로 통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삶에 회의감이 밀

려왔다. 의대에 진학하고 외과를 선택한 것은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였다. 하지

만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가장으로 집안을 책임지느라 정

신없이 살다 보니 그때의 꿈을 잠시 잊고 지냈

다.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흔 나

이에 본격적으로 해외 의료봉사의 길로 들어

섰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1998년 베트남 남딘성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을 계기로 베트남과 몽골, 중국, 아제르바이

잔 등에 단기 체류하며 구순열(입술갈림증) 환

자 수술 등 의료봉사를 했다. 봉사활동을 이

어가던 중,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많은 사람

이 고통받으며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개인 병원을

접고 2005년 아내, 두 아들과 함께 아프가니

스탄으로 향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큐어국제

병원 외과과장으로 일한 것이 해외 의료봉사

의 첫걸음이 되어 2007년부터는 바그람 미군

부대 내 코이카 한국병원 병원장을 5년간 맡

았다.

박세업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 본부장은 뜨이태석봉사상이 갖는 상의 무게와 의미를 잘 알고 있다뜩며 뜨20∼30년씩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부끄럽고, 부담되지만 뜬더 열심히 하라뜯는 격려의 뜻으

로 상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뜩고 말했다(사진은 박 본부장이 아프리카 모리타니 현지에서 의료봉사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